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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라 색칠활동이 유아의 수학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계 영 희 (고신대학교)

본 연구는 정신분석학자 융의 이론에 근거하여 의식과 무의식의 중개자로 만다라도형을 선택하여 유아의 무의식에

잠재하는 공간개념, 수학개념의 긍정적 의식화에 만다라 색칠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 4, 5세 혼합

반 총 90명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로 설계되었다. 실험집단 42명에게 주2회씩 총 12주에 걸쳐 만다라 색칠하

기 활동을 하였고, 통제집단은 평소의 교육과정을 따랐다. 본 연구결과 미술치료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다라

도형이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유아의 수학적 능력 중 도형과 공간개념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에게 있어서 인지능력과 정서능력은 서로 상호작용하므로 재미와 즐거움이 수반되지 않는 인지교육은 실

패할 수밖에 없다. 즉, 유아의 인지능력 향상은 놀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지와 정서

가 함께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수학교육의 모색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색칠하기 놀이 중 특히 만다라 색

칠하기 활동으로 도형과 공간에 대한 인지능력의 향상이 어떠한지를 실험하였다. 이는 향후 수학에 대한 불안감

이나 울렁증을 예방하며 수학에 대한 효능감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무의식적인 수학의 자산이 되기 때문이

다.

피아제(Piaget, 1896-1980)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물리적 지식, 사회적 지식, 논리․수학적 지식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논리․수학적 지식은 현실 세계에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대상들 간의 관계성에 관한 것으로

써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는 구체적 조작기에 접어들기 전의 유아들에게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유

아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유아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다(송명자, 2005; NAEYC & NCTM, 2002).

유아의 두뇌발달에서 전두엽과 우뇌가 주로 발달하는 시기는 유치원 시기로 5-7세경이다. 이미지와 공간을

주관하는 우뇌는 4~7세경이 최고의 성장기이며, 언어와 논리를 담당하는 좌뇌는 7-9세가 최고의 성장기라고 한

다. 하지만 언어능력과 공간능력은 제 각각 따로 성장하지 않는다. 좌뇌와 우뇌는 분화하면서 지속적으로 뇌의

그물망을 형성하며 성장한다. 뇌의 그물망 연결을 촉진하면 뇌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며 이러한 향상을 촉진하

는 것이 바로 학습이다(김상윤, 2010; Bransford & Cooking, 1999).

분석심리학자 칼 융(Hall & Nordby, 1973; Jung, 이은봉 옮김, 2010)은 최초로 인간심리에서 의식의 범위를

논했다. 1916년 융은 처음으로 무의식의 만다라를 그렸는데 이는 그가 꿈속에서 본 것을 그린 것으로 하늘과 땅,

여성성과 남성성, 생과 사, 빛과 어두움이라는 여러 대립물이 배치된 것으로 커다란 세계에서 내면 중심으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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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간의 개성화 과정을 큰 원을 바탕으로 묘사하고 있다. 프로이드 학파에서 출발한 융은 인간의 꿈을 무의

식의 표출이라고 보았다. 정신과 의사인 그는 환자들에게 만다라 도형을 그리게 함으로써 진정효과를 관찰하였

고 53개의 만다라 도형을 소개하였다(Hall & Nordby, 1973).

무의식은 의식의 밑바닥에서 그것을 지탱하는 것으로 정신분석학과 불교의 유신론은 일찍부터 그 중요성을

이해하여 왔다. 무의식을 잠재우는 내용들을 의식의 표면에 나타내어 의식화시키면 안정적으로 의식이 확대되는

것이다(이부영, 2014). 특히 유아는 무의식의 세계에 의존하는 일이 많아 안정적으로 의식화를 진행하도록 도와

주면 건강하게 의식세계의 성장이 촉진된다. 유아의 무의식에 다양한 만다라 도형을 저장하여 자연스럽게 대칭

의 감각을 자극하고 조화로운 의식이 확대·재생산되는 것은 심리적 안정 뿐 만 아니라 수학교육, 특히 공간인식

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이 분야의 연구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융 등 심리학파에 의해 선행되어

왔다.

다양한 융의 연구는 기독교, 불교의 심리치료와 미술치료 등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끼쳤다(Argüelles &

Miriam, 1972; Winckel, 김성민 옮김, 2010). 만다라는 청소년, 중년여성에 이르기까지 미술치료와 심리치료에 활

발하게 사용되고 있어 치료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윤은주·이미옥, 2010; 이근매, 2013; 이근무, 2009; 이봉

화·최선남, 2011; 차현희, 2012), 유아의 미술교육에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김향미, 2011; 배명자·권은주, 2005).

컴퓨터의 발명으로 기하학의 혁명이 일어났다. 곧 무한의 기하학인 프랙털 기하학(fractal geometry)의 출현이

다. 만델브로트(1983)는 해안선, 나뭇잎, 구름, 브로콜리, 기관지(신체) 등에 관심을 가지고 부분을 확대하였을 때

전체 모습과 부분이 본질적으로 닮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자기닮음’이란 개념을 소개하고 프랙털 차원을 정

의하였다. 그 다음에 그가 복소수 집합에서 수열을 점화식으로 정의한 만델브로트 집합(Mandelbrot set)을 창안

하고 컴퓨터상에 이 집합을 구현한 것이 프랙털 기하학의 효시가 되었다. 만델브로트 집합에 색을 입히는 방법

에 따라 예술적인 그림이 표현되자 ‘프랙털 예술’이란 장르가 생기기도 했다(Devaney, 1990).

과거에는 사물의 상태를 질서와 무질서로 파악했으나 21세기에는 ‘질서, 무질서, 카오스’로 이해한다. 카오스

(chaos)는 이제 더 이상 코스모스(cosmos)의 대립개념이 아니다. 자연 속에서 무질서로 이해했던 현상들이 컴퓨

터로 분석되면서 질서와 무질서가 매우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카오스는 복잡계가 야기

하는 현상을 그림의 형태로 구현했을 때 자기 조직화됨으로서 질서를 창발(emergence)하는데, 그 대상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특히 심리학 분야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학문으로 진행은 프랙털 적이다(김용운, 김용국, 1998).

프랙털 도형은 이슬람 사원의 모자이크, 조선시대 사찰과 왕궁의 단청처럼 언뜻 보기에는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한 기본 도형을 반복, 재생함으로써 안정감과 심미감을 주는 문양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재생과 반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던 인류의 공통적 심미안은 테셀레이션(tessellation)이란 문양을 삶의 여러 영역에서 표현해 왔

다.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생활용품, 네덜란드 판화가 에셔(M. C. Escher, 1898-1972)의 작품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에셔가 규칙성과 주기적 반복, 재생의 범주 안에서 질서와 아름다움, 평안함을 느꼈다면, 인디언들은 식량

과 안전을 위해 늘 이동을 하면서 살아야했던 투쟁적인 역사 속에서 자기 부족들의 정체성을 표시하기 위한 수

단으로 기하학적 문양을 즐겨 표현했다(계영희, 김종민, 2008; Escher, 1950; Madeleine, 1993).

한편, 융은 인류적 집단무의식의 개념으로 만다라를 설명했고, 한국 전통사회는 자손의 번영과 부귀, 장수를

기원하는 염원을 가지고 동양의 음양오행사상과 종교심이 융합되어 독특한 조형을 구축하여 불교 사찰의 건축

물에 단청문양을 채색하기 시작했다(조용순, 1991; 윤지영, 2001). 테셀레이션이 곧 인간의 무의식적 도형의 표현

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에셔(1950)는 스페인의 알함브라 궁전의 벽면 장식을 보고 감동을 받아 일평생 재

생과 반복의 테셀레이션 작업을 시도하여 매우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한 것으로 유명하다. 인간의 원초적인

도형이 원과 사각형인 동시에 대칭과 반복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작품을 무의식적으로 추구한 결과다.

그는 손을 ‘정신과 물질의 중개자’라고 말했다.

본 연구자는 정신세계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중개자를 ‘만다라 그림’ 으로 가정하고 이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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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았다. 융의 이론에 의하면 무의식의 표출이 꿈인데 이를 형상화한 것이 만다라인 것이다. 만다라도형을 보면

인간의 원초적이고 무의식적인 도형이 원과 사각형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또 대칭성도 인간에게 평안함을 느

끼게 한다. 동양에서도 인간은 기본도형을 원과 사각형으로 인식해 왔다. 가령 조선의 수도 한양을 건설할 때도

사각형의 땅을 기준으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과 북문을 만들었으며, 집단놀이를 할 때는 자연스레 둥그런 원

을 그리면서 했다. 강강수월래와 농악놀이에서도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융 학파에서 인격전체를 지칭하는 정신(psyche)은 원래 영(sprit) 또는 혼(soul)을 의미했으나 현대는 마음

(mind)을 의미한다. 의식(consciousness)은 유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일찍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고(생각), 감정,

감각, 그리고 직관이라고 부르는 네 가지 기능을 통하여 나날이 성장한다는 것이다(Koch, 2012). 이 네 기능 중

에서 어떤 기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아이의 기본 특성이 만들어지고 다른 아이와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의식은 각 개인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경험의 강도에 따라 의식화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고, 자아

의 문에서 쫓겨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융은 일단 경험된 것들은 소멸되지 않고 개인무의식(personal

unconsciousness)에 저장된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무의식은 모든 정신활동의 경험과 충격을 받아들이는 저장소

이며 샘인 것이다. 이곳에는 개인적인 갈등, 도덕적인 문제, 괴로운 생각 등 억압되고 방치된 것들도 있다. 그러

므로 무의식은 내가 가지고 있으나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마음의 세계이며, 무의식 속에 있는 내용들을 알아가

면서 그것을 의식에 동화시킬 때 우리의 의식은 확대되고 성숙하게 된다(Hall & Nordby, 1973; 이부영, 2014).

프로이드는 아동기의 심리적 외상 후 상처에 의한 억압 때문에 무의식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했으나, 융은 프

로이드를 능가하는 새로운 개념 집단무의식을 발견하였다. 집단무의식이란 태어날 때 이미 인간의 마음 밑바닥

에 갖추어져 있고 의식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마음의 심층이라는 것이다. 즉 정신은 인체의 뇌를 통하여 유전적

특질을 이어받는데 이러한 특성이 경험에 대한 당사자의 반응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인류의 태초부터 진화가 시작된 먼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Hall

& Nordby, 1973; 이부영, 2014).

인간 무의식의 중심에는 원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실례가 있다. 알프스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13일

간 방황하다가 구출되었는데 그는 매일 12시간씩 걸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길을 잃은 장소를 중

심으로 불과 6km 안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사막에서 직선으로 똑바로 걸어가라고 하면 20m를

직선으로 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4m를 휘어져 간다는 것이다(www. promotion119.com). 그러므로 수학적

으로 설명하자면 사막에서 사람이 계속 걸어간다면 반지름이 약 20.4m, 둘레가 약 128m인 원을 그리게 된다. 대

략 100m를 걸어가라고 하면 결국 원을 그리면서 돌게 되는데 이 현상을 ‘윤형방황(輪形彷徨)’이라고 한다. 이처

럼 원은 인간의 집단무의식에 내재된 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장미

의 창, 코페르니쿠스식 우주관, 로마시를 정방형으로 건설한 것 등은 모두 인간의 무의식적인 도형이 원형

(Jolande, 권오석 옮김, 2012)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자는 의식과 무의식의 중개자로 ‘만다라 그림’ 을 이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만다라 그림이 유아미술

교육과 놀이를 통해 유아의 도형인식과 공간개념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면서 만다라 그림의 색칠하기 놀이를 통

해 무의식에 잠재하는 공간개념, 수학개념의 긍정적 의식화를 시도하는 연구를 실험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만다라 색칠하기 활동이 유아의 공간과 도형에 관한 수학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만다라 색칠하기 활동에 의한 실험집단 유아의 공간과 도형에 관한 수학적 능력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만다라 색칠하기 활동에 의한 실험집단 유아의 공간과 도형에 관한 수학적 능력은 연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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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12주 동안 총 24회에 걸쳐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A유치원에서 실험하였

다. 참여한 유아는 만 4, 5세 혼합연령반 100명중 24회 모든 실험에 참여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모두 시행한 유

아 90명을 선정하였다. 면담을 실시한 교사는 총 4인으로, 2인의 담임 반을 실험집단으로 또 다른 2인의 담임 반

은 통제집단의 교사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수학능력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수학능력 중 공간과 도형이 하위 영역으로 속해 있는 기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황

해익·최혜진(2007)의 유아그림수학능력검사의 60문항 중 기하 14문항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도구는 유아의

종합적 수학능력을 측정하도록 대수(14문항), 수와 연산(18문항), 기하(14문항), 측정(14문항) 등 4개영역 60문항

으로 제작되었으며, 문항통과율과 변별도인 양호도를 비롯하여, 신뢰도, 타당도의 검사양호도 모두 적합한 것으

로 검증된 것이다. 60문항 전체의 신뢰도는 0.94이며, 기하 부분의 신뢰도는 0.75이다.

2) 만다라 그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만다라 그림은 김향미(2011), 배명자·권은주(2005), 정은주·박인전(2007), 하재희·김해숙

(2008), 정여주(2004)의 그림 총 120여개 중에서 유아교육 전문가 2인과 1차 협의를 거쳐 70개를 선정하고, 해당

연구에 참여한 유치원 교사 4인과 2차 협의를 통해 유아에게 적합한 그림 48개를 선정하였다.

3) 교사면담

교사면담은 연구대상자로 결정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교사 4인에게 2014년 9월에서 2014년 12월까지 개별면

담으로 실시하였다. 개인당 30여분 정도의 면담을 연구기간내 총 3회 개방적 형태로 실시하였고, 부가적 질문을

담은 면담을 부분적으로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개별면담은 면담 시 동의를 구한 뒤 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

하고, 녹음된 자료는 전사하여 원문과 비교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교사면담은 연구참여자가 하는 말을 따

라가면서 최대한 개방형 면담을 실시하되 조사가 아닌 탐색의 방향으로 더 듣고 싶은 측면에만 질문하는 질적

연구의 면담 방식(Seidman, 2009)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전사를 거쳐 원문과 비교하여 검토한

뒤 해석하였다.

3. 연구절차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담임교사의 지도로 황해익·최혜진(2007)의 유아그림수학능력검사 도구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2014년 9월부터 3개월간 주 2회, 각 1시간씩 미술활동 시간에 만다라 색칠하기 활동을

시행하고, 통제집단은 유치원 일과에 따른 기존에 계획된 미술활동을 그대로 실시하였다. 이후 사후검사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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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M SD t

형태지각

사전
통제집단 48 3.23 1.32

0.637
실험집단 42 3.10 1.36

사후
통제집단 48 3.83 1.12

0.192
실험집단 42 4.12 0.94

시각적

변별

사전
통제집단 48 1.67 0.56

0.675
실험집단 42 1.71 0.51

사후
통제집단 48 1.81 0.39

0.603
실험집단 42 1.85 0.41

공간 내 사전 통제집단 48 2.15 1.17 0.859

두 집단에 나타난 수학능력 중, 특히 공간과 도형에 관한 인지능력의 향상이 있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를 사용하였다. 교사면담의 자료는 Seidman(2009)이 제시한 면담의 관리, 분석 체계에 근거하여 면담 요청, 동의

서 작성, 면담과정 녹음, 녹음자료 전사, 원문과의 비교 및 검토, 면담자료 범주화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분석과정에 자료를 해독하고, 분석 틀을 완성한 후에 의미 있는 상세 범주화에 근거하여 적절한 내용 사례를 선

정하였고, 최종 내용 관계를 종합적으로 개요하여 해석하기와 글쓰기의 과정을 통해 질적 의미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 2인의 편견과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전사나 내용 분석의 과

정에서 상호 점검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구자 삼각측정(investigator triangulation)의 방법을 포함하였다.

4. 자료분석

사전·사후 검사 모두 참여한 유아의 수학적 능력 검사지는 본 연구도구의 분류 영역에 따라 SPSS 12.0 프로

그램으로 기하영역 14개 문항을 7개는 ‘기하개념’, 7개는 ‘공간개념’을 테스트하는 문항에 따라 분석하였다. 또한

기하개념 문항은 ‘형태지각’, ‘시각적 변별’로 분석하였고, 공간개념 문항은 ‘공간 내 위치지각’, ‘시각적 위치기억’

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24회 동안 실시한 유아들의 만다라 그림활동은 회기별로 분류하여 미술전공 1인과 유아

교육 전공자 1인과 함께 색감의 향상을 살펴보았으며, 해당 교사들의 면담자료는 연구자 2인이 편견과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전사나 내용 분석의 과정에서 상호 점검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구자 삼각측정(investigator

triangulation)의 방법을 거쳤다.

Ⅲ. 연구결과

만다라 실험에서 사전검사는 10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3개월 동안 이사나 장기결석으로 10명은

탈락되어 90명만 사후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를 마친 유아의 코딩 데이터는 통계프로그램 SPSS 12.0을 활용하여

결과를 얻었다. 이 때 검사지의 기하영역 14개 문항을 7개는 ‘기하개념’, 7개는 ‘공간개념’을 테스트하는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기하개념 7개 문항은 평면적인 도형문제로 5개는 ‘형태지각’, 2개는 ‘시각적 변별’문항으로 분류하였

고, 공간개념 7개 문항은 3차원적인 도형문제로 4개는 ‘공간 내 위치지각’, 3개는 ‘시각적 위치기억’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Ⅲ-1>과 같다.

1. 만다라 색칠하기 활동이 유아의 공간과 도형에 관한 수학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표 Ⅲ-1> 집단별 사전 사후 검사에 대한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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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지각

실험집단 42 2.19 1.21

사후
통제집단 48 2.65 1.12

0.46
*

실험집단 42 3.07 0.87

시각적

위치기억

사전
통제집단 48 1.65 0.89

0.411
실험집단 42 1.81 0.99

사후
통제집단 48 2.38 0.76

0.787
실험집단 42 2.33 0.68

*p<.05

<표 Ⅲ-1>의 사전검사에서 알 수 있듯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는 두 집단이 동일

한 집단임을 시사한다. 사후검사 결과에서 공간 내 위치지각은 유의미함을 보였으나, 형태지각, 시각적 변별과

시각적 위치기억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형태지각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향상되었으며, 시

각적 변별은 문항수가 2개였으므로 향상된 수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시각적 위치기억은 통제집단과 실험집

단의 차를 알 수 없었다.

즉, 연구문제에 의거해 만다라 색칠하기 활동은 유아의 수학적 능력에 궁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사면담에서 “유아들의 만다라 그림 색칠하기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실험 후 유

아들의 도형감각이 변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교사들의 답변에서 나타나는 의견들도 일치한다.

저는 교육적으로는 약간의 의미가 있고, 아이들의 도형 감각도 약간은 변할 것 같아요. 실험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혼합연령반이라서 아이들의 수준차가 있다 보니 금방 끝나는 아이와 다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늦

어지는 아이는 색칠하기를 힘들어 했어요. 한꺼번에 단체로 하기보다는 소그룹으로 몇 명씩 나누어서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A교사, 3년차)

2. 만다라 색칠하기 활동에 의한 실험집단 유아의 공간과 도형에 관한 수학적 능력의 성별에 따른 차이

아래 <표 Ⅲ-2>와 <표 Ⅲ-3>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성별에 따른 사전·사후 검사 증가치에 대한 결과이

다. <표 Ⅲ-2>에 의하면 실험집단 여아가 남아에 비해 증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표 Ⅲ-3>에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전체에서 성별에 의한 시각적 위치기억에 차이가 나는 결과는 만다라 색칠하기 활동이 남

아보다는 여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Ⅲ-2> 실험집단의 성별에 따른 중가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N M SD t

형태지각
남아 23 0.74 1.05

0.135
여아 19 1.37 1.61

시각적 변별
남아 23 0.17 0.58

0.701
여아 19 0.11 0.57

공간 내 위치지각
남아 23 0.83 1.03

0.712
여아 19 0.95 1.08

시각적 위치기억
남아 23 0.17 0.83

0.004**
여아 19 0.95 0.78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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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통제집단의 성별에 따른 중가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N M SD t

형태지각
남아 28 0.57 0.83

0.784
여아 20 0.65 1.13

시각적 변별
남아 28 0.10 0.56

0.592
여아 20 0.20 0.61

공간 내 위치지각
남아 28 0.42 0.92

0.590
여아 20 0.60 1.27

시각적 위치기억
남아 28 0.78 0.73

0.550
여아 20 0.65 0.81

다음 B교사의 면담 내용 중 여아들이 더 집중하여 잘 한다는 이야기는 위 <표 Ⅲ-2>에서 여아들의 공간개

념이 남아들보다 크게 향상된 것의 결과와 일치한다.

저는 아이들이 만다라 색칠을 매우 좋아했으므로 교육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으며 아이들의 도형감각도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실험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할수록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집중

도 좋아지는걸 보니까 더 변형된 도형이 많으면 좋겠어요. 만다라는 꼼꼼히 색칠해야하므로 남자아이들보다는

여자아이들이 집중을 더 잘 하더라구요. 마지막 날은 아이들이 매우 아쉬워했어요.(B교사, 3년차)

이는 대체적으로 미술활동 중 색칠하기나 그리기는 차분하게 앉아서 꼼꼼하게 작업하는 일이므로 남아보다는

여아들이 선호하는 활동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만다라 색칠하기 활동에 의한 실험집단 유아의 공간과 도형에 관한 수학적 능력의 연령에 따른 차이

아래 <표 Ⅲ-4>와 <표 Ⅲ-5>는 통제짐단과 실험집단의 연령에 따른 4개 영역의 증가치를 분석한 결과이다.

만 5세 유아는 만 4세 유아보다 사후검사에서 증가치가 높았다. 공간내 위치지각과 시각적 위치기억에서 만 5세

유아는 만4세 유아에 비해 매우 유의미함을 보인다. 즉, 만다라 색칠활동은 만 4세 유아보다 만 5세 유아의 공간

개념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 만다라 그림이 평면도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면적인 기하개념보

다 3차원의 공간개념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4> 실험집단의 연령에 따른 4개 영역 사후검사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연령 N M SD t

형태지각
만 4세 18 3.83 1.10

0.089
만 5세 24 4.33 0.76

시각적 변별
만 4세 18 1.72 0.57

0.111
만 5세 24 1.96 0.20

공간 내 위치지각
만 4세 18 2.56 0.86

0.000
***

만 5세 24 3.46 0.66

시각적 위치기억
만 4세 18 2.00 0.77

0.005
***

만 5세 24 2.58 0.5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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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통제집단의 연령에 따른 4개 영역 사후검사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연령 N M SD t

형태지각
만 4세 25 0.68 1.14

0.575
만 5세 23 0.52 0.73

시각적 변별
만 4세 25 0.28 0.67

0.097
만 5세 23 0.00 0.42

공간 내 위치지각
만 4세 25 0.44 1.29

0.690
만 5세 23 0.56 0.78

시각적 위치기억
만 4세 25 0.80 0.76

0.509
만 5세 23 0.65 0.77

4. 만다라 색칠하기 활동 그림 자료

다음 그림은 유아들의 색칠하기 활동자료이다. A유아의 경우 1주차에는 대칭의 개념이 전혀 없이 그냥 거칠

게 색칠한 것이지만 3주차가 되자 부분적으로 대칭의 개념을 보이며, 10주차가 되었을 때는 스스로 완벽한 만다

라 도형을 색칠하였다. 만다라도형 색칠은 허브향의 아로마 향초를 피우고 명상음악 또는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피아노곡을 들으면서 차분한 분위기에서 시행하였다. 교사의 설명에 따라 눈을 감고 조용히 3분 정도 명상을 한

후, 무의식적으로 색칠을 유도하는 무의식에 의존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으로 유아와 교사 모두가 정서적 안정감

을 느낄 수 있었음은 뇌에서 엔돌핀이 아니라 세레토닌 호르몬이 분비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Ⅲ-1] A유아

(남, 만 5세) 1주차 
[그림 Ⅲ-2] A유아

3주차

[그림 Ⅲ-3] A유아

10주차 

B유아는 남아인데 색칠은 거칠었어도 6주에 완벽한 대칭의 만다라 도형색칠이 가능했으며, C유아도 만 4세아

답지 않을 정도로 8주에 완벽한 대칭과 깔끔한 색칠이 돋보인다. D유아는 만 4세 여아로 11주차 색칠에서 은은

한 색감의 처리가 뛰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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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B유아

(남, 만 4세) 6주차

[그림 Ⅲ-5] C유아

(남, 만 4세) 8주차

[그림 Ⅲ-6] D유아

(여, 만 4세) 11주차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만다라 색칠하기 활동이 유아의 수학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부산시 소재

A유치원에서 만 4, 5세 유아 1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험한 결과이다. 3개월 동안 이사나 장기결석으로

10명은 탈락되어 90명만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사지의 기하영역 14개 문항을 7개는 ‘기하개념’, 7개는

‘공간개념’을 테스트하는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기하개념 문항은 ‘형태지각’, ‘시각적 변별’로 분류하였고, 공간개

념 문항은 ‘공간 내 위치지각’, ‘시각적 위치기억’으로 분류하여 SPSS 12.0으로 분석한 결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는 동일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지의 14개 문항을 평면적인 기하개념(7개 문항)과 3차원적인 공간개념(7개 문항)으로 나눈 후에, 기

하개념은 ‘형태지각’과 ‘시각적 변별’로 분류하였고, 공간개념은 ‘공간 내 위치지각’과 ‘시각적 위치기억’으로 분류

하였다. 즉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했을 때, 공간 내 위치지각은 유의미함을 보였으나, 형태지각, 시각적

변별과 시각적 위치기억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형태지각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향상되었

으며, 시각적 변별과 시각적 위치기억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둘째, 시각적 위치기억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 따른 4개 영역의 증가치를 비교하

였을 때, 남아에 비해 여아가 유의미함을 보였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시각적 위치

기억이 성별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인 것은, 통제집단에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우수하지만 만다라 실험결과는

실험집단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적인 향상을 따진다면 남아보다 여

아가 효과적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ADHD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남아에게는 더

욱 필요한 활동이라 생각한다.

셋째, 연령에 따른 4개 영역의 증가치를 분석한 결과는, 만 5세 유아가 만 4세 유아보다 증가치가 높았다. 특

히 공간 내 위치지각과 시각적 위치기억에서 매우 유의미함을 보이는 것은 만다라 색칠활동으로 만 5세의 공간

개념 향상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 만다라 그림이 평면도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면적인 기하개념보

다 3차원의 공간개념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심리치료의 효과가 있는 도구이므로 공간개념이 향상

되었다는 것은 만 5세가 만 4세보다 정서적으로도 보다 안정적이 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만다라는 유아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심리적 안정과 진정효과를 얻는 미술치료와 심리치료의 도구

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본 연구자는 분석심리학자 융의 이론에 근거하여 의식과 무의식의 중개자로 만다라 그림

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무의식에 잠재하는 공간개념과 수학개념의 의식화를 시도해 보았다.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J신문사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색칠 힐링 캠페인>* 행사를 하고 있다.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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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4인의 밑그림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색칠하여 인증 샷을 올린 후 응모하는 이벤트로 색칠하기가 정서

적인 치료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하는 색칠활동이 힐링 임을 인지하고 있는 이 시대에 특히 만다라

도형의 색칠은 유아들에게 ADHD 예방차원에서 또 공간개념이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여 향후 수학에 대한 불안

감이나 울렁증을 예방하며 수학에 대한 효능감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수학의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부산광역시 A유치원의 90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광범위한 지역의 유

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다른 도시에서의 실험으로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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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is based on Jungian psychology. The founder psychoanalysist Jung introduced the notion of 
unconsciousness. This researcher made Mandala figures as an intermediary betwee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and then took Mandala figures a research starting point. Until now, Mandala has been used therapy tool for emotional 
stability. But, this researcher tried Mandala coloring to develope cognitive and emotional abilities for early childhood. 
This paper is a result of experiment to recognize geometric and spacial conceptions for early child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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